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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본선 후보 등록…"민주진보 힘 합쳐야"

등록 2026.05.14 10:40:28  |  수정 2026.05.14 11:56:2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

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2026.05.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부터는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 명칭으로 활동한다.

정근식 후보는 후보자 등록 직후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더 낮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서울교육의 미래를 향

해 나아가겠다"며 "오늘은 서울교육의 다음 4년, 우리 학생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출발선에 다시 서는 날"이라고 선언했다.

정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서울교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경

선은 끝났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민주진보 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 서울교육을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

했다. 

특히 곽노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교육감 7인이 보낸 지지를 언급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씨앗을 뿌린 선배들의 헌신, 학교 민주주의를 지켜온 현장의 노력,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온

서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겠다"며 "더 낮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서울교육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통해 정근식 현 서울시교

육감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지만 이후 경선 불복 및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며 분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만중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수창빌딩에서 출정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울시교육감 선거 레이

스에 뛰어들었다.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는 투·개표 관련 모든 기록이 담긴 서버와 선거인 명부 등을 즉각 삭제했

다. 선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

판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강신만 예비후보가 제기했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 후보는 "이번 결정은 명칭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 참가비 대납 의혹, 선거인명부 검증절차, 본

인인증 투표의 적정성 등 경선 전반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라며 "경쟁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원팀의 시간"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께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함께 품격 있는 선거, 책임 있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교육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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